
유황회수용 촉매“초읽기"
세기화학, 건조제 포함 연간 2 2 0 0톤규모 생산 추진

촉매산업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국내 화학산업계에서 무기촉매 생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.

그동안 유기과산화물을 공급해온 세기화학(대표 이상환)이 정유·천연가스산업 등에 사용되는 유황

회수용 촉매 C S R - 2와 건조제 촉매인 SUNBEAD-AT 생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연산 2 2 0 0톤 생산능력의 이번 계획은 일본의 촉매화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, 94년말까지 설비를 완

료하고 9 5년초부터 제품 판매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.

세기화학은 2 2 0 0톤 중 5 0 0톤을 일본의 촉매화성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해 생산량의 5 0 %에 달하는

1 0 0 0여톤을 수출하며 나머지 1 0 0 0여톤은 국내에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

C S R - 2와 S U N B E A D - A T는 수산화알루미늄 ( A l 2 O 3 )을 건조소성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

수요는 연간 1 0 0 0여톤 정도이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국내에 공급되는 수입품은 ALCAN, KAISER, ALCOA, CCIC 등이 있으며 가격은 C＆F 톤당 1 3 0 0

∼1 5 0 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세기화학의 이번 무기촉매 생산은 자동차용촉매를 제외하고 생산이 거의 전무할 뿐 아니라 대기업

에서조차 투자를 꺼리고 있는 국내 촉매산업에 중소기업이 진출함으로써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

있는데 앞으로 대기업과 정부의 연구지원 및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.

유황회수용촉매는 석유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중 유황성분을 흡착·제거하며 기타 천연

가스산업, 석유화학산업, 석탄산업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.

또 건조제는 공기중의 수분을 흡수·제거하는 촉매로 주로 공기건조기에 내장되어 사용되는데 대단

위 전자기업에서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한편, 국내 촉매산업의 취약함과 함께 수요기업들이 외국산 제품을 선호해 외국의 설비를 도입하면

서 촉매를 함께 수입하는 등의 관례로 볼때 촉매산업이 어느정도 성공을 거둘지는 의문시되고 있다, 

또 촉매의 연구개발 결과가 생산과 연결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어 촉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

산·학·연·정부의 공동보조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
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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